
방 송광고 요금인상이 광고주
의핫이슈로부각되면서파
문이예상되고있다. 한국방

송광고공사는광고요금인상의′불가피
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광고주들은
그렇다면차리리광고를중단하겠다며′
절대불가′입장을견지하고있다.

문제의핵심은방송광고요금의인상
률과 시기 문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처음에는5월1일부터재원대비 1 5%
올릴계획이었으나, 한국광고주협회를
중심으로 한 광고주들의 의견을 수렴,
당초안에서한발물러서최고평균5%
인상하는수정안을내놓은상태다.

그러나광고주들은 이번수정안도 현
실을도외시한결정이라며 적극반발하
고있다. 지난해최고3 0% 인상에이은
또 한번의 대폭인상은최근 심각한 위
기국면을맞고있는국가경제와또한우
리기업의현실을전혀고려치않는조치
라는 것. 이와관련 한국광고주협회는4
월 1 2일 긴급이사회및 운영위원회확
대연석회의를개최, 요금인상절대불가
의입장을다시한번확인하며, 협상을
계속 벌이되 만약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요금인상을강행할경우끼워팔기, 불방
전용등그동안의불공정한광고거래관
행을공론화 할것이라며, 강력히 맞서
고있어귀추가 주목되고있다.

광고비가 ′봉′인가, 광고주 적극 반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요금

인상의명분으로내걸고있는표면적이
유는디지털방송재원마련. 오는2 0 0 5

년까지소요되는디지털방송 재원 1조
5,8 8 5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고
비인상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는것
이다.이를위해한국방송광고공사는 프
로그램광고기준요금을 재산정하며, 토
막광고와 자막광고에도 기준요금 체계
를마련하며, 각방송사당1∼2개프로
그램에대해시범적으로Preemption 상
하한폭을폐지하고, 아울러현행6개월
단위의 Upfront 판매방식도 1 2개월로
연장한다는계획이다.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실무책임을
맡고있는이종선 한국방송광고공사 부
장은″재원대비5% 인상은한국방송광
고공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라며,광고주들을설득하고있다.

그러나한국광고주협회는이번방송광
고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협회
차원에서공동대응해반드시광고요금인
상을백지화시키겠다는입장이다.한국광
고주협회는 ″방송광고비 인상 이외에도
중간광고시행, 총량제실시,판매율확대
등의방송광고제도변경을통해서재원조
성이가능한사항이다″며이러한노력은
전혀없이모든책임을광고주에게전가하
겠다는발상이문제점이라고지적한다.

디지털방송의재원마련에대한 당위
성부족도문제점이다.일반기업의경우
새로운설비투자를할경우자체자금을
마련한후에신제품을개발하는것이관
례인데이번의경우는먼저 제품가격을
인상해 놓고그 돈을 통해투자를 하겠
다는발상이문제라는지적이다. 한국광
고주협회는 ″디지털방송의 재원을 광

고비인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납득
이 가지않는다″며, 실제로 디지털화로
전환할경우광고주들이얻는이익이무
엇인지를먼저설득시키고이를통해요
금인상을하는것이순리인데이번의경
우순서가바뀌었다는것.

이번요금인상에 대해한광고주는 ″
모든것을 소비자인광고주에게 전가하
는 것″이라며, 일반기업의 경우라면 이
같은일이가능하겠냐며반문한다.

한국광고주협회는 4월 1 6일 방송광
고요금인상에대한동협회의입장을최
종 정리한 <방송광고 요금인상유보 요
청>의견서를한국방송광고공사에전달
했다.

이 요청서에서 한국광고주협회는 첫
째, 디지털재원마련을위한방송광고비
인상은부당하다는것과둘째,광고효과
증대와합리적인판매방식도입이 우선
되어야한다는것을지적했다.국내외심
각한경제사정및어려운기업환경을고
려,금번광고요금인상계획은철회하고
다양한디지털 방송재원마련을위한방
안을모색하여 하반기에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방송광고요금인상광고주강력반발
-한국방송광고공사 ′불가피′, 광고주 ′절대불가′-

쟁 점 방송광고 요금인상

취재·곽혁



디지털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한
국방송광고공사의방송광고 요금인
상안에 대해광고주 8 0%는 반대하
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4월 6일
부터9일까지회원사 1 7 5개사를대
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
광고 요금인상>에 대해 간이설문조
사를한 결과응답지를 보내준 8 3개
사의광고/마케팅담당실무책임자들
중 6 0개사가′절대불가′, 6개사가′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인상안에대해반대하는것으로조사

됐다.이외의응답으로는인상률을조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 7개사
(2 1%)였으며, 인상률은 5%이하여
야 한다는 응답이 1 2개사를 차지했
다.

또한한국방송광고공사가인상을
강행할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4 7개사(5 6%)가 협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2 7개사
(3 3%)사는 협회의 공동대응이 없
을 경우인상된 금액만큼 물량을 축
소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상안

을감수하겠다는응답은1개사에불
과했다.

이번 간이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광고주들은최근의 어려운 기업현실
을감안할때방송광고비인상은순리
에어긋난다고생각하고있으며,그럼
에도불구하고 방송광고 요금인상을
감행할 경우광고주협회를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되, 인상된 금액만
큼 광고를 줄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으로나타났다.

광고주 8 0% 방송광고 요금인상에 반대

올해로 4 8회를 맞는 세계 광고주대회가 오는 1 0월 1 6일부터 1 8일까지 일본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1 7일과 1 8일 양일에 걸쳐 총 5주제의 컨퍼런스가 열릴 계획입니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 7 8 2-8 3 9 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me 1 『Advertising Strategy in the Age』
Moderator : Japan Advertisers Association's Web   Advertising Bureau and Digital
Media Committee

Theme 2 『Globalization and Advertising』
Moderator : Mr. Bernhard Adriaensens   Managing Director, WFA  

Theme 3 『Establishing Brand Identity』
Moderator: Ms. Elyette Roux    Professor of Marketing, ESSEC

Theme 4 『Social Role of Advertising』
Moderator: Mr. Yoshitomo Miyahara    President, Yokohama College of Commerce

Theme 5 『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제4 8차세계광고주대회안내
( World Faderation of Advertisers 4 8th World Congre s s )


